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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2018년 고령자 통계에서 65세 이상 인구는 738만 1천명으

로 체인구 14.3%를 차지하여 한국사회는 고령사회에 진입

하 다[1]. 최근 우리사회는 상 ,  노인인구의 증가

로 인하여 얼마나 오래 사느냐는 것보다 어떻게 성공 으로 

늙어 보람되고 행복한 노후의 삶을 살 것인가에 심을 가지

게 되면서 노화를 부정 인 시각이 아닌 낙 인 에서

의 성공  노화에 심을 기울이고 있다[2]. 한 노화는  

생애를 통해 구에게나 이루어지는 정상 과정이므로 노년기

뿐만 아니라 노년기 이 의 다양한 연령 에서부터 성공  

노화에 하여 요하게 인식하고, 건강한 노후에 한 비

를 하여야 할 것이다. 

성공  노화는 정서 으로 자기 수용  태도를 가지고 타

인과 친 한 계를 유지하며, 생산활동이나 신체활동 등에 

극 으로 참여하여 활력 있게 늙어가는 것이다[3]. 성공  

노화에 한 청년 집단의 인식을 노인 집단과 비교한 Park과 

Yi [4]의 연구에서 청년과 노인 집단 모두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것, 즉 자율 인 생활이 성공  

노화의 요인으로서 가장 요하게 인식하 다. 특히 자율 인 

생활 에서 노인 집단은 건강 측면을, 청년 집단은 경제  

측면을 요하게 인식하 다. 일 학생의 성공  노화 지각 

정도를 비교한 Kim [5]의 연구에서 국내 학생은 성공  노

화에 있어서 부부가 건강하고 자녀와는 좋은 계를 가지며, 

질병이나 장애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 등을 

시하는 것으로 보고하 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의 결과를 

통해 청년기에 해당하는 학생은 성공  노화를 실 수용

  계 지향  측면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 으로 사람들은 노화 과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빈곤, 

질병, 고독, 역할 상실 등을 통해 기 직면 시 오히려 기

를 유연하게 수용하고 지혜롭게 처하여 기를 극복하고 

이 보다 더욱 행복한 삶을 유지하고자 하는데, 이때 발휘되

는 능력이 자아탄력성으로 최근 노년기 삶의 주요 변인으로 

제시되고 있다[6]. 자아탄력성은 스트 스 상황에서 변화되는 

상황의 요구에 좌 하지 않고 유연하게 반응하는 응요소로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자기 확신과 수용 수 이 높고, 부

정 인 정서보다 정 인 정서를 더 잘 지각하여 자신의 정

서를 하게 표 할 수 있다[7]. 따라서 자아탄력성을 향상

시키는 것은 미래에 직면하게 되는 노화 과정으로 인한 신체, 

정신, 사회 으로 변화된 상황을 잘 극복해나감으로써 성공

인 노년기를 보낼 수 있는 성공  노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가족탄력성은 가족의 스트 스나 기 상황에서 가족 간의 

분열을 막고 가족체계 내에서 건강하게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는 가족의 정 인 능력으로 노화와 련된 생활스트 스

에 의한 기상황 시 성공  노화에 결정  변수로 작용한다

[8]. 노화로 인한 장애  치매는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

에게 큰 기를 래하는 문제인데, 가족탄력성이 치매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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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의 응에 유의한 향을 미쳤다는 연구 결과가 있

다[9]. 이는 가족탄력성이 높을수록 기상황에 유연하게 처

하여 새로운 환경에 잘 응할 수 있으므로 핵가족화 되어가

고 있는  가족제도에서 노화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여 가족

들의 도움이나 지원이 필요할 때 가족의 기능과 탄력성을 높

이고 가족 계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가족탄력

성이 높다면 기를 무난히 극복하여 노화과정으로 인한 가

족해체와 같은 불행한 상황은 래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

을 해 볼 수 있겠다. 

성공  노화 인식에 한 선행연구들로는 년층에서 노화

에 한 인식수 이 높을수록 성공 인 노후 비가 극

이라고 하 으며[10], 년 여성에서는 연령, 가족탄력성  

삶의 만족도가 성공  노화인식에 향을 미친다고 하 다

[11]. 청소년은 성공  노화에 한 하부 역  건강하고 원

만한 가족 계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일 경우, 

생활수 이 할수록, 조부모와 친 하다고 느낄수록 성공

 노화라고 인식하 다. 한 안정 인 주거와 잔존능력의 

활용은 고등학생일 경우, 목 이 있는 삶 계획에서는 고등학

생일 경우, 생활수 이 할수록 성공 인 노화라고 인식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에서는 일상생활동작능력이 좋을수

록 성공 인 노화라고 인식한다고 하 다[12]. 성인 여성은 

학력, 주  경제수 , 자아존 감을, 남성은 자아존 감을 

성공  노화인식의 향요인으로 제시하기도 하 다[2]. 학

생들과 노인에게 개방 인 질문으로 성공  노화에 해 확

인한 결과 가장 요한 것은 자율이라고 하 으며, 그  

학생은 경제  측면을, 노인은 건강 측면을 요하게 생각하

다[4]. 특히 우리나라 노인들은 서구의 노인들에 비해 개인

과 가족의 안녕을 상 으로 높게 시한다고 하 다[4]. 그

러나 기존 선행연구들은 일반  특성들을 심으로 학생과 

노인[4], 성별[2]에 따른 성공  노화인식의 차이를 확인한 연

구들이 부분이었다.

학 시기는 자아정체감을 가지기 한 유 기간으로 가정, 

사회 내에서 자신의 치나 역할에 해 생각하고 다양한 가

치 을 하고, 주변의 변화를 쉽게 수용하여 사회 반 인 

분 기를 가장 쉽게 감지하는 시기이며[13], 미래 노인을 부

양할 책임이 있으므로 속하게 개된 고령화 사회로의 변

화에 히 응해야 한다. 특히 장차 간호사가 될 간호 학

생은 간호를 수행하게 될 주 상자가 노인으로 변화되는 간

호 장에 응해야 하므로 이들의 성공  노화에 한 인식

을 악하고 , 노년기가 인식한 성공  노화의 요 변인인 

자아탄력성과 가족탄력성이 학생 집단에서도 요한 변인으

로서 역할을 하는지 악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에 본 연

구는 간호 학생의 자아탄력성, 가족탄력성  성공  노화에 

한 인식 정도를 확인하고, 성공  노화에 한 인식의 향

변인을 악하여 정 이고 성공 인 노화를 달성하기 한 

비를 한 재의 기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연구 목

본 연구의 목 은 간호 학생의 자아탄력성  가족탄력성

이 성공  노화 인식에 미치는 향을 악하기 함이고, 구

체 인 목 은 다음과 같다.

∙ 상자의 자아탄력성, 가족탄력성  성공  노화 인식 정

도를 악한다.

∙ 상자의 일반  특성에 따른 자아탄력성, 가족탄력성  

성공  노화 인식의 차이를 악한다.

∙ 상자의 자아탄력성, 가족탄력성  성공  노화 인식 간

의 상 계를 악한다.

∙ 상자의 자아탄력성과 가족탄력성이 성공  노화 인식에 

향을 미치는지를 악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간호 학생의 자아탄력성, 가족탄력성  성공  노화 인식 

정도를 악하고, 이들의 련성과 성공  노화 인식에 미치

는 향을 확인하기 한 서술  조사연구이다.

연구 상

본 연구는 D시 소재 일 학교의 간호 학의 재학생  

168명을 상으로 하 다. 연구 상자 수는 G*power 3.1.2 

로그램을 사용하여 표본 수 근거를 마련하 는데, 회귀분석을 

한 효과크기 .15, 유의수  .05, 검정력 95%, 측변수 7개

로 하 을 때, 153명이 산출되었는데 탈락률을 10%를 감안하

여 최종 168명으로 정하 고, 이는 통계  분석 조건을 충족

하 다. 168명을 상으로 설문조사하 으나 답변이 불완 한 

14부를 제외하고, 154부를 최종 분석 상으로 하 다.

연구 도구

자아탄력성

상자의 자아탄력성은 Lee와 Kim [14]이 개발하고 타당화

한 자아탄력성 측정도구를 사용하 다. 도구는 4개의 하부요

인으로 정  사고 10문항, 정서조  10문항, 목표지향성 6

문항, 의사소통방식 6문항, 총 32문항으로 구성하 고, 5  

Likert 척도로 ‘  그 지 않다’ 1 , ‘그 지 않다’ 2 ,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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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이다’ 3 , ‘그 다’ 4 , ‘매우 그 다’ 5 으로 수가 높

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Lee

와 Kim [14]의 개발당시 Cronbach’s alpha는 .86이었고, 본 연

구에서의 Cronbach’s alpha는 .67이었으며, 하부요인별 Cronbach’s 

alpha는 정  사고 .61, 정서조  .83, 목표지향성 .46, 의사

소통방식 .81이었다.

가족탄력성

상자의 가족탄력성은 Walsh [15]이 개발한 가족탄력성 측

정도구 문항을 토 로 Shin과 Kim [16]이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 다. 도구는 3개의 하부요인으로 신념체계 13문항, 조

직유형 17문항, 의사소통 15문항, 총 45문항으로 구성하 고, 

4  Likert 척도로 ‘  그 지 않다’ 1 , ‘ 체로 그 지 않

다’ 2 , ‘ 체로 그 다’ 3 , ‘매우 그 다’ 4 으로 수가 

높을수록 가족탄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Walsh [15]의 개발당시 Cronbach’s alpha는 

.92이었고, Shin과 Kim [16]의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는 

.92이었다. 하부요인별 Cronbach’s alpha는 신념체계 .81, 조직

유형 .88, 의사소통 .93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는 .94이었고, 하부요인별 Cronbach’s alpha는 신념체계 

.75, 조직유형 .86, 의사소통 .92이었다.

성공  노화 인식

상자의 성공  노화 인식 정도는 Paik [17] 의 연구에서 

심층면 을 통하여 최종 선정된 83문항을 Choi [18]가 요인분

석을 통하여 수정보완한 성공  노화 인식 측정도구를 사용

하 다. 도구는 6개 하부요인으로 개인성장 11문항, 건강과 

경제 7문항, 의미추구 5문항, 가족의 안녕 4문항, 용 3문항, 

과시성 3문항, 총 33문항으로 구성하 고, 4  Likert 척도로 

‘  요하지 않다’ 1 , ‘ 체로 요하지 않다’ 2 , ‘ 체

로 요하다’ 3 , ‘매우 요하다’ 4 으로 수가 높을수록 

성공  노화 인식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Paik [17]과 Choi [18]의 연구에서 체문

항 신뢰도가 제시되지 않았으며, 6개 하부요인의 도구의 신뢰

도 Cronbach’s alpha는 개인성장 .92, 건강과 경제 .85, 의미추

구 .77, 가족의 안녕 .75, 용 .63, 과시성 .68이었다. 본 연구

에서의 Cronbach’s alpha는 .95이었고, 하부요인별 Cronbach’s 

alpha는 개인성장 .92, 건강과 경제 .87, 의미추구 .79, 가족의 

안녕 .78, 용 .58, 과시성 .70이었다.

자료 수집 방법

자료수집은 2019년 9월 2일부터 9월 11일까지 시행하 다. 

자료수집을 해 연구 상자 모집문건을 사용하여 자발 으로 

연구참여를 수락한 간호 학생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연구자가 설문조사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목 과 참

여방법을 설명하고, 연구참여 단 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

을 설명하 다. 연구동의서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에 참여자

의 서명을 받은 후 설문지를 배부하고 자가 기입하게 하 다. 

설문지 작성 소요시간은 20분 정도 다. 수집된 자료는 익명

으로 처리하고  비 이 보장되며, 연구의 목  외에는 사

용하지 않을 것임을 설명하 다. 설문지는 작성 후 그 자리에

서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 다.

자료 분석

자료분석은 SPSS WIN 24.0 통계 로그램으로 산통계 

처리하 고, 상자의 일반  특성, 자아탄력성, 가족탄력성, 

성공  노화 인식 정도는 기술통계분석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 편차를 구하 다. 상자의 일반  특성

에 따른 자아탄력성, 가족탄력성  성공  노화 인식 정도의 

차이는 t-test, ANOVA로 분석 후 사후검정은 Tukey test로 분

석하 다. 상자의 자아탄력성, 가족탄력성  성공  노화 

인식은 정규분포를 하므로 이들 변수 간의 상 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산출하 다. 한, 상자

의 자아탄력성과 가족탄력성이 성공  노화 인식에 향을 

미치는지를 악하기 하여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를 시

행하 다.

윤리  고려

본 연구는 K 학교 기 생명윤리 원회의 심의(KNU_IRB_ 

2019-32)를 받은 후 진행하 다. 연구의 참여를 희망하는 

상자에게 연구의 목 과 방법 등을 설명하고, 연구참여는 성

과 무 함을 설명하 다. 상자의 자발 인 의사에 의해 

시행된다는 것과 언제든지 상자가 원할 경우 연구 참여를 

거부하거나 단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는 을 설명한 후 연구 참여에 한 서면동의서를 작

성하게 하 다. 수집된 자료는 암호화하여 익명성을 수하고, 

연구종료 후 자료는 3년간 보 하며 이후 련서류들은 분쇄·

폐기할 것임을 설명하 다. 

연구 결과

상자의 일반  특성

상자의 평균연령은 21.83±1.60세이었고, 성별은 남자 51

명(33.1%), 여자 103명(66.9%)이었으며, 학년은 1학년과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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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각각 40명(26.0%), 3학년과 4학년은 각각 37명(24.0%)이었

다. 종교는 없다 100명(64.9%), 있다 54명(35.1%)이었고, 거주 

형태는 집 31명(20.1%), 기숙사 55명(35.7%), 자취 64명

(41.6%), 친척집 4명(2.6%)이었으며, 주  경제상태는 ‘나쁘

다’ 12명(7.8%), ‘보통이다’ 123명(79.9%), ‘좋다’ 19명(12.3%)

이었다. 조부모와 동거여부는 ‘ 재 함께 살고 있다’ 61명

(39.6%), ‘ 재 함께 살고 있지 않다’ 75명(48.7%), ‘과거에 함

께 살았다(과거에 함께 살았으나 재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18명(11.7%)이었고, 노인 사 경험여부는 ‘없

다’ 19명(12.3%), ‘있다’ 135명(87.7%)이었으며, 노인간호학 교육

경험은 ‘없다’ 57명(37.0%), ‘있다’ 97명(63.0%)이었다(Table 1).

상자의 자아탄력성, 가족탄력성  성공  노화 인식

상자의 자아탄력성은 5  만   평균평  3.15±0.26

으로 보통 수  이상으로 조사되었고, 하부요인은 의사소통방

식 3.80±0.54 으로 가장 높게 측정되었고, 그 다음으로 정  

사고 3.29±0.36 , 목표지향성 3.21±0.45 , 정서조  2.59±0.62

 순이었다. 상자의 가족탄력성은 4  만   평균평  

2.92±0.30 으로 보통 수  이상으로 조사되었고, 하부요인은 

의사소통 3.05±0.39 으로 가장 높게 측정되었고, 그 다음으로 

조직유형 2.94±0.34 , 신념체계 2.76±0.30  순이었다. 상자

의 성공  노화 인식 정도는 4  만   평균평  3.38±0.36

으로 보통 수  이상으로 나타났고, 하부요인은 건강과 경

제가 3.52±0.42 으로 가장 높게 측정되었고, 그 다음으로 의

미추구 3.43±0.39 , 개인성장 3.37±0.44 , 용 3.31±0.45 , 과

시성 2.85±0.68 , 가족의 안녕 2.82±0.36  순이었다(Table 2).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54)

Characteristics n (%) Mean±SD

Age (year) 21.83±1.60

Gender
  Male
  Female

51 (33.1)
103 (66.9)

Grade
  Freshmen
  Sophomore
  Junior
  Senior

40 (26.0)
40 (26.0)
37 (24.0)
37 (24.0)

Religion
  None
  Have

100 (64.9)
54 (35.1)

Type of residence
  Parent home
  Dormitory
  Self-boarding/lodging
  Relative’s house

31 (20.1)
55 (35.7)
64 (41.6)

4 (2.6)

Subjective economy state
  Poor
  Usually
  Good

12 (7.8)
123 (79.9)
19 (12.3)

Living with grandparents
  Lived together in present
  Not lived together in present
  Lived together in past

61 (39.6)
75 (48.7)
18 (11.7)

Elderly volunteer activities
  No
  Yes

19 (12.3)
135 (87.7)

Gerontological education
  No
  Yes

57 (37.0)
97 (63.0)

<Table 2> Ego Resilience, Family Resilience, and Perception of Successful Aging of Subjects          (N=154)

Variables Sub-factor Mean±SD Range
Ego resilience Positive thinking 3.29±0.36 1〜5

Emotion regulation 2.59±0.62
Goal-orienting 3.21±0.45
Communication 3.80±0.54
Total 3.15±0.26

Family resilience Belief system 2.76±0.30 1〜4
Organizational pattern 2.94±0.34
Communication process 3.05±0.39
Total 2.92±0.30

Perception of successful aging Personal growth 3.37±0.44 1〜4
Health and economy 3.52±0.42
Pursuit of meaning of life 3.43±0.39
Family welfare 2.82±0.36
Prudence 3.31±0.45
Showing-off 2.85±0.68
Total 3.38±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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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특성에 따른 자아탄력성, 가족탄력성  

성공  노화 인식

상자의 자아탄력성은 일반  특성인 성별, 학년, 종교, 거

주 형태, 주  경제상태, 조부모와 동거여부, 노인 사 경험

여부, 노인간호학 교육경험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상자의 가족탄력성은 일반  특성  거

주 형태(F=3.39, p=.020)와 조부모와 동거여부(F=3.11, p=.048)

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사후 분석 결

과, 가족탄력성은 기숙사에 거주하는 경우가 집에 거주하는 

경우보다 높았고, 조부모와 과거에 함께 살았던 경우가 재 

함께 살고 있는 경우보다 높았다. 반면, 성별, 학년, 종교, 주

 경제상태, 노인 사 경험여부  노인간호학 교육경험에 

따라 가족탄력성의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상

자의 성공  노화 인식 정도는 일반  특성  학년(F=12.51, 

p<.001)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사후분

석 결과, 3, 4학년이 1, 2학년보다 성공  노화 인식 정도가 

높았다. 반면, 성별, 종교, 거주 형태, 주  경제상태, 조부

모와 동거여부, 노인 사 경험여부  노인간호학 교육경험에 

따라 성공  노화 인식의 차이는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았

다(Table 3). 

상자의 자아탄력성, 가족탄력성  성공  노화 

인식 간의 상 계

상자의 자아탄력성, 가족탄력성  성공  노화 인식 간

의 상 계 조사에서는 자아탄력성의 하부요인  의사소통

방식(r=.21, p=.010)과 성공  노화 인식 간에는 통계 으로 

유의한 정의 상 계를 나타냈고, 가족탄력성의 하부요인  

조직유형(r=.18, p=.025)과 성공  노화 인식 간에는 통계 으

<Table 3> Ego Resilience, Family Resilience, Perception of Successful Aging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54)

General characteristics
Ego resilience Family resilience

Perception of 
successful aging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Turkey Turkey
Gender
  Male
  Female

3.14±0.30
3.16±0.24

-0.40
(.692)

2.95±0.31
2.91±0.29

0.72
(.472)

3.36±0.37
3.39±0.35

-0.37
(.712)

Grade
  Freshmena

  Sophomoreb

  Juniorc

  Seniord

3.16±0.26
3.11±0.30
3.17±0.27
3.15±0.20

0.40
(.750)

2.90±0.24
2.94±0.33
2.96±0.29
2.91±0.33

0.32
(.810)

3.15±0.27
3.33±0.31
3.56±0.33
3.49±0.37

12.51
(<.001)
a,b<c,d

Religion
  None
  Have

3.15±0.27
3.15±0.25

0.03
(.979)

2.90±0.29
2.97±0.30

-1.34
(.183)

3.37±0.37
3.39±0.33

-0.25
(.800)

Type of residence
  Parent homea

  Dormitoryb

  Self-boarding/lodgingc

  Relative’s housed

3.11±0.25
3.17±0.23
3.13±0.27
3.34±0.48

1.11
(.348)

2.79±0.26
2.99±0.28
2.94±0.32
2.79±0.10

3.39
(.020)
a<b

3.47±0.39
3.32±0.36
3.40±0.33
3.11±0.27

1.97
(.121)

Subjective economy state
  Poor
  Usually
  Good

3.12±0.16
3.15±0.26
3.17±0.33

0.15
(.863)

2.79.±0.31
2.92±0.28
3.17±0.33

2.02
(.137)

3.35±0.49
3.38±0.35
3.37±0.34

0.05
(.950)

Living with grandparents
  Lived together in presenta

  Not lived together in presentb

  Lived together in pastc

3.11±0.25
3.17±0.28
3.19±0.23

1.22
(.298)

2.88±0.30
2.92±0.29
3.19±0.23

3.11
(.048)
a<c

3.38±0.35
3.39±0.37
3.31±0.34

0.32
(.727)

Elderly volunteer activities
  No
  Yes

3.12±0.31
3.15±0.25

-0.47
(.641)

2.84±0.36
2.94±0.29

-1.26
(.209)

3.39±0.35
3.38±0.36

0.10
(.922)

Gerontological education
  No
  Yes

3.10±0.23
3.18±0.27

-1.88
(.062)

2.93±0.29
2.92±0.30

0.32
(.750)

3.34±0.36
3.40±0.35

-0.99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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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유의한 정의 상 계를 나타냈다(Table 4).

상자의 자아탄력성과 가족탄력성이 성공  노화 

인식에 향을 미치는 요인

상자의 자아탄력성과 가족탄력성이 성공  노화 인식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하여 상 계를 보인 자

아탄력성의 하부요인  의사소통방식, 가족탄력성의 하부요

인  조직유형을 독립변수로 하여 성공  노화 인식에 한 

다 회귀분석을 시행하 다. 분석  독립변수에 한 회귀분

석의 가정을 검증하 는데 잔차의 등분산성, 정규분포성, 다

공선성 진단분석 결과, 공차한계(tolerance)가 .91로 모두 0.1

이상이었고, 분산팽창인자(VIF)는 1.10으로 10 이하를 보여 

다 공선성의 문제가 존재하지 않았다. 잔차 분석 결과, Durbin 

Watson 검정결과는 1.738로 2에 가까워 모형의 오차항 간에 

자기상 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잔차의 등분산성과 정규분

포성 가정을 만족하 다. 

상자의 성공  노화 인식의 향요인으로 자아탄력성의 

의사소통방식(β=.11, p=.043)이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

고, 설명력은 4.7% 다(F=4.70, p=.011)(Table 5).

논    의

본 연구는 간호 학생의 자아탄력성, 가족탄력성  성공  

노화 인식의 정도를 악하고, 간호 학생들에서 자아탄력성 

 가족탄력성이 성공 인 노화를 인식하는 향요인으로 작

용하는 변수인지 악하여 성공  노화를 한 비를 한 

간호 재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 다.

본 연구에서 간호 학생의 자아탄력성은 3.15 (5  만 )

으로 보통 수  이상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학생을 상으

로 연구한 Park과 Yoon [19], 간호 학생을 상으로 연구한 

Lee [20]와 Hong과 Lee [21]의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간호

학생은 사회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발휘하고 자신이 처한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빠르게 회복하여 간호 학생으로서 

히 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하부요인  의사소통

방식의 수가 가장 높았는데, 자아탄력성에서 의사소통방식

은 학생이 겪는 큰 어려움  하나인 인 계 문제에서 

타인과 히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측정하는 요인으로[14] 

간호 학생은 가족과 친구는 물론 학업과 련되어 연결된 

주변의 다양한 인 계에서의 정 인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이 시기를 잘 응하고자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한 일반  특성에 따른 자아탄력성의 차이는 통계 으로 유

의하지 않게 조사되어 성별과 거주형태에 따라 차이를 나타

낸 Park과 Yoon [19]의 연구,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인 Hong

과 Lee [21]의 연구와는 상이한 결과를 보 다. 본 연구에서 

성별  거주형태에 따라 자아탄력성의 차이가 통계 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평균평 에서의 차이가 있는 것을 고려

해 본다면, 추후 차이에 한 재조사  요인을 악하는 반

복연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간호 학생의 자아탄력성을 계

발시키는 략 마련에 용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간호 학생의 가족탄력성은 2.92 (4  만 )

으로 보통 수  이상으로 조사되었고, 하부요인  의사소통

의 수가 가장 높게 나타나 학생을 상으로 연구한 Hyun 

[22], Yoon과 Kim [23]의 결과와 유사하 다. 이는 간호 학

생은 자신의 가족이 경험한 어려움을 피하려고 하지 않고 

래된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그 기를 리하고 응하

는 능력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가족탄

력성에서 의사소통은 모든 가족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능력[15]으로, 탄력 인 가족은 의사소통을 통하여 상호 력

하여 효율 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22]고 하 다. 따라서 

간호 학생은 가족 계에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하

고, 동시에 서로의 의견 차이를 이해하며 수용할 수 있고, 가

족 간에 사랑, 감사, 존  등의 정 인 감정의 개방 인 표

<Table 4> Correlation among Study Variables (N=154)

Variables

Perception of 
successful aging

r (p)

Ego 
resilience

Positive thinking -.03 (.709)

Emotion regulation -.15 (.061)

Goal-orienting .03 (.679)

Communication .21 (.010)

Family 
resilience

Belief system .09 (.283)

Organizational pattern .18 (.025)

Communication process .12 (.144)

<Table 5> Variables Affecting Perception of Successful Aging                                  (N=154)

Variables β SE t p F p R2 Adj R2

Communication .11 .06 2.04 .043 4.70 .011 .059 .047

Organizational pattern .14 .09 1.58 .117
SE=Standard error; Adj=Adju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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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다. 

가족탄력성은 일반  특성  거주 형태와 조부모와 동거

여부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기숙사

에 거주하는 경우가 집에 거주하는 경우보다 높았고, 조부모

와 과거에 함께 살았던 경우가 재 함께 살고 있는 경우보

다 높게 조사되었다. 이는 집에서 거주하는 학생은 다소 수동

이고 의존 인 생활방식을 보이는 반면, 집을 떠나 기숙사

에 거주하는 학생은 보다 자율 이고 독립 인 생활로 환

하면서 스스로 선택하고 해결해나가며 응력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한 실 으로 핵가족화로 인해 조부

모와 손자녀와의 한 계가 어렵고 더구나 성인자녀와의 

갈등으로 인해 심리 으로 조부모와 손자녀인 학생의 계

는 소원한 상태로 발 하고 있어[24], 조부모와 과거에 함께 

살았던 경우가 재 함께 살고 있는 경우보다 가족탄력성이 

높게 조사된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학생의 가족탄력성 

향상을 한 략을 마련할 경우, 조부모와의 계 등의 통

 가족의 형태  기능에 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방안을 

포함시키는 것도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간호 학생의 성공  노화 인식은 3.38 (4  

만 )으로 보통 이상 수 으로 인식하고 있어 학생을 상

으로 연구한 Choi [24]의 결과와 유사하 다. 하부요인  건

강과 경제가 가장 높게 조사되었는데, 간호 학생은 노년기가 

되었을 때 성공 인 노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는 질병이나 장

애가 없어 몸을 움직이는 데 불편함이 없고, 경제 으로는 다

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가족을 해 쓸 돈이 있으며, 노

후를 한 경제  비가 잘 되어 있는 것 등이 필요한 조건

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성공 인 

노화를 한 조건으로 건강과 경제를 높게 인식한 결과는 

년을 상으로 연구한 Choi [18]의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

나 노년기에도 청, 년시기와 마찬가지로 인간으로서 독립

인 삶을 가장 우선으로 요구한다고 생각된다. 성공  노화 인

식은 간호 학생의 일반  특성  학년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3, 4학년 학생이 1, 2학년 학생보

다 성공  노화를 높게 인식하 다. 이는 학생들이 학년에 따

라 노화와 련된 이론과 노인 상 임상실습을 경험하면서 

노년기 삶의 의미를 생각할 기회가 증가하고, 신체 , 정신  

질병 없이 사회  계 안에서 극 으로 처하려는 능력

이 향상된 결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간호 학생의 자아탄력성, 가족탄력성  성공

 노화 인식 간의 상 성 조사에서는 자아탄력성의 하부요

인  의사소통방식과 성공  노화 인식, 가족탄력성의 하부

요인  조직유형과 성공  노화 인식 간에 통계 으로 유의

한 정의 상 계를 나타냈다. 이는 의사소통방식과 조직유형

이 정 일수록 성공  노화를 높게 인식함을 의미하며, 가

족탄력성이 높을수록 성공  노화가 높다는 Nam과 Lee [8]의 

연구와 Kim [25]의 연구 결과와 그 맥락이 유사하다. 즉 자아

탄력성의 의사소통방식은 타인과 히 상호작용하는 방식으

로 타인에게 심을 가지며 친 한 계를 형성하고, 인

계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 할수록 성공  노화를 높게 인식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한 가족탄력성의 조직유형은 가

족이 하나의 단 체계로 통합되어 있는 정도를 의미하며, 

기와 역경을 다루기 해 자원을 동원하고 스트 스를 재

하여 가족의 내․외 인 변화 상황에 합하도록 가족의 구

조를 재조직하는 능력[15,16]으로 기와 도 에 직면하여 

극 으로 외부로부터의 도움을 청하면서 가족과 지역사회 내

의 자원체계에 히 연결시킬수록 성공  노화를 높게 인

식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학생 시기의 역경과 고난으로부

터 도 과 성장을 통해 응을 한 자아탄력성  가족탄력

성 향상을 한 노력은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해 다양해진 가

족문제를 감소시키면서 미래에 다가올 성공 인 노년기를 

한 한 비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간호 학생의 성공  노화 인식에 자아탄력성

의 의사소통방식이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고, 설명력

은 4.7% 다. 의사소통방식은 학생 시기에 요한 인 계 

문제에 히 처하기 해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자아탄력

성의 구성요인으로써 Chae [26]의 연구에서는 간호 학생의 

인 계능력 향요인으로 자아탄력성을 유의한 변수로 규명

한 바 있으며, 교육과정 연계와 로그램 운 에 한 노력이 

필요함을 제시하 다. 이처럼 간호 학생의 경우 임상에서 다

양한 상자들을 만나야 하므로 그만큼 의사소통방식이 요

하며, 이들의 의사소통에 한 훈련 한 필요하다. 간호사들

의 주 상자가 노인의 비율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의사소

통방식은 간호 학생 자신뿐만 아니라 상자들의 성공  노

화를 해 갖추어야 할 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다. 따

라서 간호 학생들이 성공  노화를 높게 인식하고, 자아탄력

성에서 요한 요인으로 확인된 의사소통방식을 강화하기 

한 교과  비교과 활동의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다

양한 정보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결과 성공  노화 인식  가족탄력성이 유의한 결과

가 나오지 않았으나, 년 여성을 상으로 한 Kim [11]의 연

구에서는 가족탄력성이 성공  노화의 주요 측요인이라고 

하여 본 연구와는 차이를 보 으며, 이는 연령과 결혼상태 등

에 따른 차이로도 볼 수 있겠다. 따라서 선행연구들을 통해 

볼 때, 가족탄력성에 한 부분도 성공  노화를 해 간과해

서는 안 될 부분으로 생각된다. 한일 학생의 성공  노화 

지각 정도를 비교한 Kim [5]의 연구에서 한국 학생은 성공

 노화를 인식하는 데 있어 노년기에 부부가 건강하고, 자녀

와 좋은 계를 맺으며, 질병이나 장애가 없어 다른 사람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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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주지 않는 것 등 계지향 인 측면을 시하기 때문

에 미래에도 가족 계를 강화시키고 향상시킬 수 있는 상담, 

교육, 서비스 등이 필요하다고 한 바 있다. Hyun [22]도 학

생들의 가족탄력성은 지각하는 가족건강성이 요하다고 지

하 는데, 이는 가족 의 유 , 의사소통이나 가치체계 공유

를 말한다. 따라서 가족탄력성을 해서는 가족 간의 응집력

을 강화하고 정 인 감정과 부정 인 감정을 서로 공유하

게 하며, 상호 력하여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가족 내의 

교육  상담 로그램을 개발하고 가족들이 극 참여하도

록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일개 학의 간호 학생만을 상으로 진행한 

연구이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 이 있다. 한 

자아탄력성의 일부 하부항목의 신뢰도가 낮으며, 자아탄력성

의 의사소통방식은 타인과 히 상호작용하는 방식이나 가

족탄력성에서도 의사소통의 역이 공통 으로 포함되어 있어 

해석에 신 을 기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자아탄력성

과 가족탄력성이 성공  노화를 인식하는 데 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성공  노화 인식을 해서는 의사소

통이 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 학생의 자아탄력성, 가족탄력성  성공  

노화에 한 인식 정도를 확인하고, 자아탄력성과 가족탄력성

이 성공  노화 인식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규명하여 정

이고 성공 인 노화를 이루기 한 재 마련의 기 자료

로 활용하고자 시도되었다. 간호 학생의 자아탄력성, 가족탄

력성  성공  노화 인식은 보통 이상의 높은 수 이었고, 

일반  특성  거주형태와 조부모와의 동거여부에 따라 가

족탄력성이, 학년에 따라 성공  노화 인식의 차이를 나타냈

으며, 자아탄력성의 의사소통방식  가족탄력성의 조직유형

은 성공  노화인식과 련성이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간호 학생은 의사소통을 통한 자신

의 스트 스 등 기상황에 극 으로 처하고 성공  노

화 인식을 통해 건강한 삶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

다. 한 노인인구 증가로 인해 임상 장이나 가정에서 노인

환자를 간호하는데 있어서도 정 인 성공  노화 인식은 

노인 상자에 한 이해는 물론 그들에게 제공할 간호의 목

표를 수립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를 토 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간호 학생과 다른 공학생들과의 비교를 통해 성공  노화 

인식을 높이기 한 공별 특성을 악하여 성공  노화 인

식을 높이기 한 방안모색이 필요하다. 둘째, 성공  노화 

인식을 높이기 한 다양한 교과  비교과 역에서 의사소

통 교육 로그램 개발  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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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Perception of Successful Aging in Nursing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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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ego resilience, family resilience, and the 
perception of successful aging in nursing students; additionally, specific factors relating to the perception of 
successful aging were identified. Methods: The participants comprised 154 nursing student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the administration of self-reported questionnaires. Data analysis was then performed utilizing a t-test, an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Family resilience differed 
significantly based on the type of residence (p=.020) (i.e., living with grandparents (p=.048)). Perception of 
successful aging differed significantly based on grade (p<.001). The perception of successful aging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relative to mode of communication and organizational pattern. The mode of communication 
accounted for 4.7% of perception of successful aging. Conclusion: The significance of the study on the importance 
of mode of communication was confirmed by identifying the effects of the perception of successful aging. Nursing 
students may actively cope with crises through communication; thus, successfully recognizing aging in order to 
lead a healthy life. Furthermore, having a high perception of successful aging while treating an increasing number 
of elderly patients at the clinical practice is believe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patient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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